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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 용도의 UI/UX중 텍스트 기반 UI/UX, 이미지 기반 UI/UX, 오디오 

기반 UI/UX, 그리고 Multi-modal을 기반으로 둔 UI/UX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UI/UX를 살펴보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전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현재 생성 모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자와 실무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생성형 AI용도의 UI/UX를 사용하면 생활에 편리해지며 시간과 돈이 매우 절약이 된다. 특히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AI의 UI/UX대한 연구방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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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I는 User Interface이고 UX는 User Experience 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를 

UI/UX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에서는 UI의 설계와 구현이 

동시에 변화해야 하며, 많은 종류의 UI/UX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많은 UI/UX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끔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와 

사용법이 필요하다. 생성형AI의UI/UX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U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 코딩, 아이디어등의 작업이며, 그를 

위해 기획자, 디자이너, 컴퓨터 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생성형AI를 이용하면 누구든 편리하고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하여  누구나 생성형AI의 종류와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표적인 

작업의 타임라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본 

논문의 내용은 생성형 AI를 위한 UI/UX의 여러가지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논문의 뒷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섹션2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UI/UX 

설명과 사용 방법이 소개 될 것이며, 섹션3에서는 여러 

기반의 UI/UX의 미래방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한다.  

 

2. 다양한 종류의UI/UX 

 

      2-1.TexT기반 시스템의 UI/UX 

 

    텍스트 기반의 UI/UX에는 현재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UI/UX는 ChatGPT와 Microsoft에서 

사용중인 Bing이 있다 두 모델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 생성하며, 두 모델은 GPT3.5[1], 

GPT4[2]를 각각 사용한다. Chat GPT 모델은 Open-

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며, GPT3.5를 사용하여 대화, 질문/응답, 자동 

텍스트 생성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Bing은 

GPT4를 이용하며, 웹 상에서 정보 검색과 결과를 

제공하며, 다양한 정보와 연계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웹에서 가져온 최신 정보이다. 둘 

다GPT시리즈를 사용했으며, GPT는 Transformer[3]의 

Decoder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며,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론 및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1) Chat GPT VS Bing. 

 

     2-2. 영상기반 시스템의 UI/UX 

 영상 기반의 UI/UX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시켜 

이미지의 품질 개선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VIT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모델을 추가해서 GAN[4], 

VAE[5], Diffusion[6]등을 이용해서 이미지변환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Open AI의 DALL-E2[7]가 있다. 

DALL-E는DALL-E시작으로 DALL-E2, DALL-E3가 

출시됬다. 가장 최신 텍스트-이미지생성인 DALL-E2는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며, 텍스트를 

입력하면 출력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Open.AI에서 글자를 입력시키면 이미지가 생성된다. 

CLIP[8]과 Prior과 Decoder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점차적으로 이미지기반의 UI/UX 또한 

기술발전으로 여러 종류가 생겨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기술발전이 예상되며, 여러가지 방면에 

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DALL-E2 모델 개요.  

DALL-E2는 점선의 윗부분을 CLIP학습 과정을 묘사하고 

점선 아래에는 Text- to- Image 생성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CLIP의 Text Encoder에서 나온 Text 

Embedding을 prior에 대입하여 Image Embedding을 

생성한다. 앞에 생성된 Image Embedding과 캡션을 

이용해서 Decoder로 최종 이미지를 생성 한다.  

       2-3. Audio기반 시스템의 UI/UX 

  오디오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및 사용자 

경험 (UX)은 음성 및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UI/UX는 음성 인식 기술과 음성 출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로 Jukebox[9]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르, 

아티스트, 가사를 입력 받아서 새로운 음악 샘플을 

출력 가능하며, 다양한 음악과 노래 스타일을 생성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사를 생성하기도 한다. 

Jukebox는 VQ-VAE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의 

오디오 생성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스마트 스피커로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리고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oogle Home[10]이라는 UI/UX이다. 다음은 음성 

비서(Voice Assistants)이다. 이러한 음성 비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스피커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음성을 통해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음성 비서로는 Amazon Alexa, 

Google Assistant[11]등이 있다. 

 

     2-4. Multi-modal 기반의 UI/UX 

 Multi-modal UI/UX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입력과 출력 모드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2].[13]. 주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입력 및 출력 모드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아이디어는 

Multi-model UI/UX로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여러가지 컴퓨터 언어를 입력 하면 자동으로 코딩을 

해주는 것이다. 코드라는 벽이 높기 때문에 코드를 

익혀서 UI/UX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나 원하는 UI/UX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 Multi-modal 기반UI/UX 

 

그래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원하는 이미지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하는 

컴퓨터 언어를 입력 시키면 보다 쉽게 원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기술로 코드 미숙자들도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며, 비전문가들도 이것을 

응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컴퓨터 언어를 입력 시켜서 

생성형 AI에 대입하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하다. 여기서 영상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텍스트는 코드의 스타일을 제공함으로 코드의 

색깔이나 방식을 제공하고, 컴퓨터 언어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처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다. 여기서 코드는 바로 영상과 같이 UI/UX로 

이용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3. 미래 방향 및 발전가능성 

 

    현재는 하나의 UI/UX에서 하나의 베이스 또는 두 

개가 합쳐진 Multi-model의UI/UX을 이용 중이지만 

미래의 UI/UX 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계속 발전될 것이다.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작업의 자동화와 

증강 현실 및 가상 현실에 새로운 UI/UX을 사용한 

새로운 기술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통합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AI 

UI/UX를 통해 DNA생성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15].[16]. 바이오닉 기술과 생성형AI를 이용해 

DNA 서열을 생성하고 원하는 속성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AN, Diffusion model을 이용한 

합성 DNA서열 생성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DNA에 새로운 DNA를 생성형AI에 대입하고, 

새로운 DNA를 생성 및 변경하여, 병해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곡식이나 과일의 맛을 더 좋게 

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생성이 가능 할 

것이다.[17].[18].[19] 이런 작업들은 새로운 UI/UX로 

만들어 져서 누구나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 논문의 목표는 다양한 생성형 AI용도의 UI/UX의 

사용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래의 발전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과 혁신적인 기법,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분석하고 요약하여 생성형 AI의 UI/UX의 개념을  구축 

하고자 한다. 생성형 AI을 위한 UI/UX 는 AI를 사용하는 

경험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와 AI 간의 상호 작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위한 

UI/UX은 사용자와 AI 간의 협력과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AI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은 사용자가 AI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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